
2025 년 가을 학기 

전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 

---------------------- 

전체 주제: 

바울의 서신들 안에 있는 진리의 중점들 —  

빌립보서와 골로새서 

메시지 4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한 것임을 인하여 

모든 것을 해로운 것과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음 

성경: 빌 3:7-8, 계 3:12, 21 

I. “그럴 뿐만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또한 해로운 것으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 빌 3:8 상.  

A. 8 절부터 11 절까지는 하나의 긴 문장이다. 이것은 계단과 같이 우리를 점점 더 높이 이끌어 11 절에 

있는 정점에 이르게 한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뛰어난 부활에 이르고자 합니다.” 

B. 바울은 그리스도 때문에 5 절과 6 절에서 열거했던 이전 종교에 속했던 것들을 해로운 것으로 

여겼을 뿐 아니라, 다른 모든 것을 다 해로운 것으로 여겼다. 

C.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탁월한 것은 그분의 인격이 탁월하기 때문이다. 

1. 유대인들은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인류 역사에서 가장 탁월한 것으로 여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에 대해 열성적이다. 

2. 바울도 이 율법에 열성적이었다. 

3.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리스도를 계시하셨을 때(갈 1:15-16), 바울은 탁월하시고 극도로 

고귀하시고 지극히 보배로우시고 뛰어난 가치를 지니신 그리스도께서 탁월한 율법을 훨씬 

능가하신다는 것을 보았다. 

4.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한 것이라고 여기게 되었다. 

5.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율법과 그 율법에 따라 세워진 종교뿐 아니라, 다른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겼다. 

II.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 빌 3:8 하. 

A. 바울은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1. “으로 말미암아”로 번역될 수 있는 ‘때문에’라는 표현은 7 절과 8 절에서 세 번 사용되었는데,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두 번 사용되었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탁월한 것을 말하면서 한 번 

사용되었다.  

a. 그리스도는 율법, 율법에 대한 열성, 율법의 의와 대조된다. 

b.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탁월한 것과 그리스도 자신은 모든 것과 율법에 대조된다. 

c.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탁월하기 때문에, 바울은 율법과 율법에 대한 열성과 

율법의 의와 다른 모든 것을 버렸다. 

d. 이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탁월한 것과 그리스도 자신이 율법이나 다른 모든 것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것을 가리킨다. 

2. 배설물은 개들에게 던져주는 찌꺼기, 쓰레기, 오물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이것은 개가 먹는 것, 

곧 똥을 의미한다. 그러한 것들은 그리스도와 결코 비교될 수 없다. 

3.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다만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일 뿐 아니라 ,바로 그분의 인격을 

얻는 것이다. 

a. 그리스도는 신격의 충만이 몸을 지니신 분이시며 (골 2:9), 모든 긍정적인 것들의 그림자의 

실재이시다(골 2: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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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어떤 것을 얻으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c. 그리스도를 얻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여 그분의 측량할 수 없는 모든 풍성(엡 3:8)을 

체험하고 누리고 소유하는 것이다. 

B.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 빌 3:8 하. 

1. 오늘 우리의 필요는 그리스도를 더 많이 얻고, 소유하고,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하는 것이다. 

2. 우리는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한다.  

a. 헬라어에 따르면, ‘얻다’라는 단어의 명사형은 빌립보서 3 장 7 절에 있고 동사형은 8 절에 

있다.  

b. 이러한 얻음은 계시로 말미암아 온다. 

c. 우리는 너울이 벗어짐으로써 신약의 여러 책들, 곧 요한복음, 로마서, 골로새서, 히브리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아야 한다. 

d.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만물 위에 계셔서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심을 보아야 한다 

— 롬 9:5. 

e. 그리스도를 보는 것은 단지 그분을 보는 것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분을 얻기 위한 

것이다. 

f. 그리스도를 본 후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얻어야 한다. 

(1) 우리는 본 것을 얻기 위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2) 이것이 빌립보서 3 장 8 절에서 바울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한 것이라고 

한 후 그 절의 끝에서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말하는 이유이다. 

3.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분투하며 추구하는 이기는 이들을 필요로 하시다 — 빌 3:8, 

12.  

a.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분투하며 그리스도를 추구한 이였다. 

b. 우리를 포함하여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바울과 같은 이가 거의 없다. 

c. 우리가 비록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판에 박힌 교회 생활과 일과 그리스도를 

위한 봉사에 만족하는 가운데, 단지 어느 정도까지만 그리스도를 추구할 수도 있다. 

d. 이와 같이 판에 박힌 것들을 따르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분투하도록 만들 

수 없다. 

e.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한 추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기는 

이들, 곧 이기는 성도들을 필요로 하신다 — 계 3:12, 21. 

f. 일세기 때로부터 주님은 이기는 이들을 부르셨고(계 2:7, 11, 17, 26-28, 3:5, 12, 21), 

오늘도 여전히 이기는 이들을 부르고 계신다. 

g. 심지어 독실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조차 이기는 이들, 곧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이들을 찾기가 어렵다. 

h. 오늘날 이 땅에 수많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이기는 이들은 어디에 있는가? 

i. 하나님은 이기는 이들을 부르고 계신다. 하지만 누가 그 부르심에 응답할 것인가? 

j. 누가 그리도를 얻기 위해 그리스도를 추구함으로써 그 부르심에 응답할 것인가? 

k. 우리 가운데 많은 이들이 이기는 이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름에 반응함으로써 

그리스도께 호의를 베풀기 바란다 — 계 21:7. 


